
항공과 우주를 알아가는 시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것을 품고 있는 우주,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티끌보다 작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렇게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곤 한다. 더 넓은 세상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에서 항공우주

의 과학과 기술을 만나본다.

글·사진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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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항공우주의 역사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운 여름, 항공우주박물관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시원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전시를 즐기고 있다. 한국항

공대학교 안에 자리잡은 항공우주박물관은 항공우주의 과학적 이해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항공우주의 발달사, 비행의 원리 항공기 모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하얀색 우주복을 입은 사람의 형상이 관람객을 반긴다. 오른쪽으

로 시선을 돌리면 항공역사존과 체험존이 펼쳐지는데, 연표를 중심으로 시대별 항공 

기술의 특징과 변화를 알기 쉽게 소개했다. 새처럼 날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으로 완

성된 열기구와 비행선, 자체적인 추력을 발생하며 비행했던 동력 항공기, 1차 세계대

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한 항공기의 역할 변화, 제트 비행과 초음속 시대에서의 전

투기, 첨단 기술을 비롯한 미래의 항공, 그리고 친환경 첨단 항공기의 등장까지 한눈

에 볼 수 있다. 

정교한 플라스틱 모형으로 전시된 다양한 항공기도 눈길을 끈다. 기구와 비행선부터 

무인항공기까지 폭 넓은 종류가 섬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되며, 한쪽에는 여러 종류

의 항공기 모델이 전시되어 있다. 미국의 전투기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 F-14A 톰

캣이 날렵한 모습을 자랑하고, 라이트 형제가 제작한 최초의 동력비행기 플라이어도 

마음을 빼앗는다.

비행의 원리에 대한 궁금증도 풀 수 있다. 프로펠러, 엔진, 날개, 에일러론, 방향키를 

비롯해 프로펠러기 각 부분의 명칭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제트기의 부분인 레이돔, 

인테이크, 스트레이크 등을 구별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1991년부터 2004년까

지 진행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산화된 F-16기의 앞 날개 플랩과 꼬리 

날개 수평안전판, 플랩 작동용 기어박스 등의 실물도 눈여겨보면 좋다.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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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주요 부품, 엔진과 프로펠러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심장, 그리고 팔다리의 역할을 하는 

항공기 엔진과 프로펠러가 있는 항공대존은 항공기의 실

제 부품을 전시해 관람객이 기계적 구조와 작동 원리를 생

생하게 느낄 수 있게 구성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뛰

어난 비행기로 인정받았던 머스탱에 장착된 GE사의 패커

드 V-1650엔진, C-46 수송기용 P&W사의 R-2800-51 엔진, 

우리나라 최초 민항공기로 교통부에 등록된 L-16 비행기의 

컨티넨탈 C85-8FJ 엔진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다. 그 옆

으로 프로펠러와 비행기의 방향 지시계, 선회경사계, 고도

계, 승강계의 실물과 작동 원리, 기능, 구조가 알기 쉽게 설

명되어 있다. 멀티미디어 영상실에서는 항공우주 과학기

술, 로켓과 우주 과학기술, 항공우주 발달사 등을 주제로 한 

영상물을 상영한다.

2층에 올라서면 미래 우주 과학 기술에 관한 전시가 펼쳐진

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우주 선진국의 로켓 역사를 기

반으로 로켓의 구조와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전시관 한쪽

으로 중국 최초의 위성인 장정 1호, 2003년 유인 우주선 센

조우 5호 발사에 사용된 장정-F2 등 중국의 우주산업을 대

표하는 11개의 로켓 모형도 보인다. 천장을 올려다보면 우

리나라 최초 실용 위성인 아리랑 1호의 모형이 눈에 띄고, 

한쪽 벽면에는 미국의 TV시리즈 <스타트렉> 엔터프라이

즈호가 우주를 누비는 모습도 재현되어 있다. 중앙 통로에

는 항공 관련 소장품들이 발길을 붙잡는다. 미국 항공우주

국(NASA)의 공식 ‘벡터’ 로고와 비행복, 아폴로 1호 비행 임

무 기념 패치, 우주인의 먹거리 등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물

건이 가득하다. 

NASA 연구소 엔지니어가 개발한 소형 탐사로봇 ‘소저너’는 

화성 환경에서 기술적 해결책 적용이 가능한지를 시험하기 

위해 제작된 탐사 차량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의 이후 성과를 이어간 달 탐사 차량 모형 역

시 우주 탐사의 꿈을 자극하며 가슴을 설레게 한다. 자연스

럽게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이 

떠오르며, 우주를 향한 인간의 도전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

인지 새삼 느껴지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인공위성의 

종류와 기능, 우주 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설명

과 모형이 전시되어 우주 과학에 대한 흥미를 더한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다면 유료로 운영되는 ‘어린이 조종

사 자격증’ 발급 코너를 이용해도 좋다. 관람객의 이름과 신

상정보를 입력하고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제작할 수 있다.

HEALTH & TOGETHER+ 38



info.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7:00 

* 입장 및 기념품 판매 16시까지

휴관일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개교 기념일(6월 16일)

관람료

성인 3,000원, 

만 19세 이하 학생 2,500원 

A300 견학 프로그램 별도 비용 

도슨트 시간

10:30, 14:30

주소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내 

대한항공 A300 항공기 체험

항공박물관 외부로 나오면, 건너편으로 커다란 비행기 한 대가 전시되어 있다. 이 비

행기는 AIRBUS A300-600R 모델로, 22년간 대한항공에서 운항하며 동남아 중·장

거리 노선을 담당했다. 이후 한국항공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22년  

6월에 대한항공이 한국항공대학교에 기증하며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항공우주박물관을 관람하고 아쉬움이 남는다면 A300 항공기 체험도 추천한다. 

A300 항공기 체험은 외관을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비행기의 바퀴가 몇 개인지, 화물

칸은 어디에 있는지, 블랙박스는 어디에 실리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리며 흥미를 

갖게 한다. 항공기 안으로 들어서면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

스 좌석을 공간별로 분리해 두어 개별 체험이 가능하게 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행기의 작동 원리와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도 알려준다.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를 직접 사용해 보며 안전을 위한 기본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항공

대학교에 A300 항공기를 설치하기 위해 동체를 분리해 이동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

정을 거쳤는데, 무려 1년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체험용으로만 사용될 항공기라 

엔진은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다. 

항공우주박물관 야외 공간에는 A300 항공기 외에도 다양한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어 

볼거리를 더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교통부에 등록된 민간항공기 L-16을 복원했고, 공

군 훈련기로 사용하던 T-37 제트기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교육 훈련용으로 사용했던 

FA-200 등 여러 기체가 늠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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